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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사회 속에서의 자녀 성선호에 관한 연구: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애 방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전공 
동아시아 사회는 다양한 성선호를 보이고 있다. 강한 아들 선호부터 무성 
선호 및 딸 선호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 사회의 자녀 성선호는 다양성이 
특징이다. 이 연구는 2012 년 한국종합사회조사 및 2010 일본종합사회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최근에 한국 및 일본 사회에서 자녀 성선호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고, 한 사회 내에서 자녀 성선호가 어떤 차별성을 
보이고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 양국 데이터를 사용하여 양적 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의 분석대상인 한국 및 일본 사회에서 자녀 성선호에 관한 
태도가 사회적인 수준에서는 아들 선호보다 딸 선호의 모습이 발견되었다. 
과거 강한 아들 선호 국가로 알려진 한국에서는 딸 선호가 더 강한 모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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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기존의 연구결과와 같이 이 연구에서 이용한 
자료에서도 딸 선호 사회로 나타났다. 
둘째 자녀 성선호는 한 사회 내에서 성별에 따라 차이가 크다. 한국사회 
및 일본사회에서 남자는 여자에 비해 딸보다 아들을 더 선호한다. 일본 
남자가 여자에 비해 아들을 선호하는 비율은 331%로 4 배이고 한국 
남자들이 여자에 비해 아들을 선호하는 비율이 64%, 즉 1.64 배이다. 
성별에 따라 자녀 성선호에 관한 태도는 일본이 한국보다 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소득의 정도가 자녀 성선호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 수준에서의 
차이와는 달리 한국도 일본도 큰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넷째 개인의 수준에서 한국은 교육수준은 중학교, 나이는 60 대 이상, 
농촌 지역에 거주하며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딸보다 아들을 더 선호한다. 
일본에서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들을 선호하는 경향도 나타난다.  
 
 
주요어:  한국, 일본. 자녀 성선호, 아들 선호, 딸 선호 
학번: 2014-2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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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배경  
자녀 성선호(gender preference for children)라는 것은 자녀의 특정한 
성을 선호하는 태도다. 자녀성선호는 유형에 따르면은 남아선호, 여아선호, 
동등선호, 무선호 네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다. 소위 동등선호란 것이 최소한 한 
명의 아들과 딸을 원하는 성선호이며 무선호는 부모가 자식의 성에 무관심한 
경우에 나타나는 성선호이다(이성용, 1995). 남아선호는 뜻대로 아들을 
원하는 선호며 딸선호는 딸을 원하는 선호이다. 자녀 성선호가 뚜렷한 사회가 
있고, 또 한편은 자녀의 특정한 성에 대하여 뚜렷하지 않은 사회도 있다. 
(은기수, 2013).  
동아시아시회에서 나라별로 아들 선호 사회는 중국, 인도, 베트남이 
있으며 딸 선호 사회는 태국, 일본이 있으며 무선호 사회는 대만, 싱가폴이 
있다. 또한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속에는 강한 아들선호부터 점차 아들선호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 한국도 있다. (Chung, Woojin and Monica Das Gupta, 
2007).  
사회마다 자녀 성선호가 다양하게 존재하면서도 각 사회 내에서는 성과 
나이, 거주지역 혹은 세대에 따라 자녀 성선호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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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기수, 2013; 小岛宏, 2003; 坂井博通, 1992).  급격한 사회변동을 경험한 
한국에서 자녀 성선호에 대한 태도는 과연 과거와 동일한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를 것인가? 개인의 차원에서 자녀 성선호는 기존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가? 
등의 질문으로부터 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목적 
자녀 성선호는 결코 사소한 주제가 아니다. 가족구조, 사회변동, 부양, 
복지국가의 가족 모형, 더 나아가 가족 이외의 가치와 접한 연관성이 
있다 .특정한 자녀성선호가 부착한 나라는 성비를 왜곡하여 이로 인한 심각한 
사회문제도 일으길 수 있다. 이에 따라 자녀 성선호가 갖는 의미와 중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 우리는 이 자녀성선호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나중에 한국,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동아시아 사회에 존재하는 자녀 성선호의 현재와 
미래를 계속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선호의 
문제가 아니고, 한 사회에서 가족의 안녕과 성과 세대 간 사화적 통합과도 
연결되는 거시적 수준의 가치변동과 접히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은기수, 2013). 
이 연구는 한국보다 오래전부터 일찍 자녀성선호에 관한 연구를 실행해 온 
일본과 비교 하여 한국과 일본 사회에 자녀 성선호의 차별점 및 공통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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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혀보려고 한다. 2006 년 한국, 일본, 대만, 중국의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사회조사의 결과를 통해 같은 아시아 국가 사회에서 자녀성선호에 관한 
태도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사에 따르면 자녀 
성선호연구는 더이상 단순히 남아선호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은 강한 
남아선호 경향과 강한 여아선호 경향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반면, 일본은 
남아선호보다 여아선호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 
    한-일 양국의 비슷한 시기에 자녀 성선호가 얼마나 다양하게 존재하는지를 
밝히는 것이 이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이다. 엄 한 비교통계분석을 통하여 
양국사회에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아들을 선호하는 사람중에 남자가 많은지 
여자가 많은지, 소득이 높은 사람이 많은지, 소득이 낮은 사람이 많은지를 
분석하는 것이 본 논문의 이차적인 목적이다. 
 
제 3 절 기존연구 검토 
한국의 남아선호사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기원연구는 
선행연구에 따라서 여러 측면에서 분석해야 한다. 사상적인 측면에서 유교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 한국사회에서 남성중심사상이 그리 강하지 않았다. 신라 
시대에는 여왕이 존재했고, 고려 시대에는 상속제도에서 남녀를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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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하지 않았다. 고려 시대부터 조선전기까지 하더라도 부계사회라고 할 수 
없으며 여성의 지위도 높았다.  
조선 시대 중후기에 들어가면서 유교사상은 한국사회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유교사상은 광범위로 전파되어 유교사상을 사회규범으로 삼으면서 여자의 
사회지위도 낮아진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남편이 부인보다 높다’(夫高於妻), 
‘남편은 하늘이고 부인은 땅’(夫者妻之天也), ‘부창부수’(夫唱婦隨)란 말이 
종종 있다. 이런 남존여비사상 그 외에 조선 중후기부터 조상승배와 
가문계승은 남성중심으로 되었다. 남성 호주(戶主)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은 
입법하였다. 이에 따라 남성을 물론이고 여성들도 딸보다 아들을 선호하게 
되었다. 조선 시대에는 장남이 집안 대소일을 다 책임져야 한다는 전통이 있다. 
(문옥표, 박병호, 김광억, 은기수, 이층구, 2004). 한국의 자녀 성서호는 
가문계승과 노후보장 등 요소하고 접한 관련성이 있다. (이성용, 2003) 
전통적인 유학 영향을 받는 한국은 아들이 특별히 장남 같은 경우에 대를 
이어야 한다. 동아시아사회에는 중국은 옛날부터 ‘아들을 키우면 
노후준비한다’ (養兒防老)란 말이 있다. 가부장 가족제도에서 아들이 부모의 
노후를 봉양하는 행위는 사회규범이다. 즉 자녀 특히 아들은 부모가 
자신에게서 노후봉양을 원하든 않든 상관없이 부모를 모시고 봉양해야 한다. 
(문옥표, 박병호, 김광억, 은기수, 이층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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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한국의 전통사상인 복사상, 즉 오복사상은 수부귀다남고종명(壽壽
貴貴貴，考考考)이다. 즉 아들을 많이 낳는 것을 행복의 원천이라고 보는 
것이다. 사상적 측면 그 외에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진화론자를 비롯한 
자연주의자들은 남성이 여성보다 생리적으로 우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남아선호사상은 인구구조에서 성별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남성인구가 초과하여 남성독신자의 증가, 이에 인하여 성범죄증가 등의 
사회학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진교훈, 1997). 
압축적 근대화를 꺾은 한국사회에서는 가치관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장경섭, 1997）. 가족 가치관 및 자녀 성선호에 대한 태도도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전통적인”가치관에서 보다 유연하고 
“근대적인”가치관으로 변하고 있다. 이미 밝혀졌듯이 한국은 가치관변동이 
매우 빨라 세게 여러나라에서 세대간 가치관의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Inglehart, 1997).“근대적인”가치관으로 변하고 있으나 여전히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은기수, 2009) 가치관이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비전통적인 가치관으로 변하더라도 모든 분야의 가족 가치관이 비슷한 
속도로 변화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즉, 빠르게 변화하는 가치관도 있는 반면은 
느리게 변화하는 가치관도 있다. 가치관은 세대, 지역, 및 문화권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광범위한 영역의 사람들이 공통으로 지니고 있으면서도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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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남녀 간, 또는 국가 간에 서로 다른 면면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한 사회의 
가치관과 그 변화 과정을 정확히 아는 것은 그 사화 구성원의 공통적인 
생각들과 공통적이지 않은 생각의 차이들을 밝혀내어, 이를 토대로 공감적 
소통을 통한 사회 통합과 행복한 삶을 이루어 가는 데 도움이 된다(나은영 
차유리 2010). 
강한 남아선호로 인식되는 한국사회는 지금 남아선호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Christophe, 2009; Jawon Choi, Jisoo Hwang, 2015). 예를 들어 
엣날에는 자녀성선호에 관한 가치관은 “아들 한 명 꼭 있어야 한다”라는 
입장이 주류였다면, 지금은 “아들 없어도 상관없다”라는 주장도 많아지고 
있다. 
<표 1>15-44 세 유배우부인의 아들 필요성의 변화(1985-2003)1 
(단위: %, 명) 
 
 
                                                            






좋음 없어도 무관함 모르겠음 계(수) 
1985 47.7 18.7 32.5 1.1 100(5095) 
1991 40.5 30.7 28 0.8 100(7448) 
1994 26.3 34.3 38.9 0.5 100(5175) 
1997 24.8 35 29.4 0.8 100(5409) 
2000 16.2 43.2 39.5 1.1 100(6350) 
2003 14.1 41.8 43.3 0.8 100(6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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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라 결혼한 여성중에 ‘아들 
한 명 꼭 있어야 한다’라는 태도를 보이는 비율은 1985 년은 47.7%, 
1991 년은 40.5%, 1994 년은 26.3%. 1985 년부터 1991 년까지 계속 
낮아지며 ‘없어도 상관없다’의 비율은 1985 년의 32.5%에서 2003 년이 
43.3%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짧은 20 여 년에 자녀 성선호에 대한 
태도는 아주 빠른 변하고 있고 향후 남아선호가 약화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한국의 남아선호가 인구학자들의 시선을 이끌 수 있는 이유는 기존연구에 
따라 한국에 있는 남아선호가 성비외곡 및 출산율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강한 남아선호사호는 성비를 왜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를 선호하는 
한국인에게 첫째가 아들이면 첫째가 아들이 아닌 경우보다 둘째를 낳을 
비율이 아주 낮다. 이로 인해서 강한 남아선호는 결국 저출산율로 전환하게 
되었다는 발견이 있다. (ULLA LARSEN, WOOJIN CHUNG, MONICA DAS 
GUPTA, 2007). 
그리고 수백 년 동안 남아선호사상이 전해온 한국사회는 남아선호가 
감소하면서 성비의 불균형으로부터 균형을 잡기까지 겨우 30 년밖에 안 
된다. 출생성비의 특징에 대해 정리해 보면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성비의 불균형은 1970 년대 높아지기 시작하여 1990 년에는 116.5 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00 년대 중후반부터 점차 내려가며 2005 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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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정상수준과 근접하게 되었다(통계청, 2006). 짧은 시간에는 성비균형을 
이루어지는 현상은 인구학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진다. 
<표 2>한국출생 성비: 1970-2005 년 
               (단위:%) 
연도 출생성비 연도 출생성비2 
1970 109.5 1996 111.6 
1975 112.4 1999 109.6 
1980 104.3 2002 110 
1985 109.5 2003 108.7 
1990 116.7 2005 107.7 
 
이런 변화가 근대화, 산업화 및 경제성장이 일반적인 가치관의 변동으로 
인하여 한국의 가족가치가 약화되고 한국의 아들 선호도 약화하었다는 최근 
연구가 있었다(Chung and Das Gupta, 2007). 그러나 정우진과 다스 굽타는 
거시적인 관점과 미시적 괌점을 결합하여 여성의 교육과 같이 소위 근대화 
요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요인이 한국에서 아들 선호가 약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에서 한국사회의 자녀 성선호 연구에 크게 
기여를 했는데 이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출산력 
조사 자료는 기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남성은 조사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으며 가임기 이전과 가임기 이후의 여성 또한 조사에서 배제되어 있다. 
                                                            
2 여아 100 명당 남아수 
자료: [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 추이], 통계청,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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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료는 전국적으로 대표성 있는 표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에서 자녀 성선호에 관한 태도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기존의 연구를 검토해 본 결과, 특히 가치나 태도를 중심으로 한 자녀 
성선호에 관한 연구는 자료상의 문제가 큰 것으로 보인다. 출산력 조사 자료에 
의존한 연구는 주로 가임기 여자를 대상으로 한 자료를 분석하기 때문에 한 
사회 내에 성별에 따른 자녀 성선호가 명쾌히 해명되지 않거나 분석이 
불가능하다(은기수 2013). 
한국의 자녀 성선호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이웃 나라 일본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이에 위치해 있다 보니 많은 
비슷한 점들이 있는 반면, 상이한 부분도 많이 존재하고 있다. 일본인들의 
자녀성선호를 깊이 이해하려면 일본의 역사와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일본사회를 우선 시기별로 이해하고자 한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자녀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들을 선호하는 풍조가 있었다. 
에도시대까지 아이의 출생 전부터 성별에 대한 점복(占卜)을 치는 관례가 
있었으며 심지어 일본 각지에서 이런 점복을 통해서 자녀 성별을 아들로 
바꾸는 전통도 있었다. 그러나 점복으로 출산 전에 자녀 성별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치 않은 성별을 출산 한 경우, 출산 후에 자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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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을 졸라 숨기게 한 경우도 있었다. 에도시대에 밝힌 사료를 분석함으로써 
자식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행위는 자녀 성선호와 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川口 2002，津谷 2002). 이런 선성호는 유교사상과 관련성이 
있는지 좀 더 검증이 필요하다. 다만 한국에 비해서 일본은 유교사상에 
영향을 많이 받지 못했다 (Ochiai Emiko, 2011). 
유교사상은 5 세기 혹은 6 세기에 일본으로 들어 왔으나 그것의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 한국의 양반 계급 및 일본의 무사 계급은 서로 다 유교의 영향을 
받았지만 상이한 방식으로 전개된다. 그리고 유교에 대한 실천 및 이해도 
한국과 일본 두 나라에서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유교를 생활규범으로 삼는 
한국 양반계급과 달리 역사에서 메지유신 전에 일본에서 무사(武士) 계급의 
소수 무사（武士）만 유학을 믿고 존숭해왔다. (Sekiyama Kaku, 2013) 이에 
따라서 사회 곳곳에서 유교 사상이 들어가 있는 한국사회에 비하여 
일본사회에는 유교는 보편적이지 않으며 정신적 기반이 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이 유교의 영향에서 완전히 제외되었다고 할 수 없다. 유학 
가족계승 사상에 따라 지금 일본에도 장남이면 가문을 계승하며 노부모를 
의무로 봉양해야 하는 사례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다만 이런 사상이 
한국보다 상당히 약하고 사회의 주류 사상인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일본사회에서 나타난 자녀 성선호현상을 밝히려면 유교 사상 그 외에 
다른 면에서도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인구자료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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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는 자녀 성선호는 세계대전 20-30 년대에는 남아선호가 나타났다. 
1955 년 이후에 일본의 성비는 105-108 정상치 구간에 있다. 1980 년부터 
근대화가 이루어진 일본에는 사회경제적 변화 하면서 사람들이 자녀 가치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꾸었다. 자식가치는 경제적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반면에 심리적인 가치가 많이 상승한다. (Arnold et al.1975; Buratao1979). 
1980 년에 들어가서 일본에는 여아선호가 나타났다. 기존연구에 
따르면 일본에는 결혼한 여성은 아이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 관심이 
증가하면서 딸 선호의 경향도 동시에 증가한다(坂井 1992). 그리고 성별 
역할에 따라 남자 및 여자는 가족분업이 다르다. 보통 남자는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여자는 가사노동, 육아 및 가족구성원 
간의 친 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성별역할에 대한 기대가 있다. (Arnold and 
Kuo1986). 
앞에 서술하였듯히 일본의 자녀 성선호에 관한 연구는 일찍부터 
시작되었고 일본의 인구학, 사회학 영역에서 새로운 연구 영역이 아니다. 
그러나 일본은 중국, 한국과 비교했을 때 자녀 성선호에 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학자들의 주의력을 이끌어 내지 못하는 이유에는 여러가지 있다. 1. 
일본에는 인공유산으로 자녀 성별을 바꾸는 행위가 많이 없다. 한국과는 달리 
자녀성선호는 일본의 성비에서 직접 전환하지 못하고 성비는 크게 왜곡하지 
않다(小岛宏 2002). 2. 일본 또한 동아시아의 유학사상으로 인해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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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비슷한 자녀성선호의 특징을 지닌다는 가설이 있다. 3. 일본은 
오랫동안 경제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아들 선호가 약한다는 주장이 있어 
자녀성선호에 관한 연구는 많이 주목을 받지 못했다. (Kana Fuse,2013) 
그러나 일본의 자녀성선호에 대한 연구가 그 가치를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최근 몇십 년간에 일본의 출산율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는 첫 번째 자녀의 성별은 자신이 선호하는 성별과 맞는 여부가 
아주 중요한 문제다.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좀 더 관찰하기 위해 기존연구를 바탕으로 이 









제 2 장 자료 와 연구방법 
제 1 절 자료와 연구방법 
<자료> 
본 논문에서는 한국종합사회조사 KGSS 2012 와 일본의 General 
Social Survery JGSS 2010 를 사용하여 양적 연구를 실시한다.  
         한국종합사회조사(KGSS)는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라서치센터가 매년 
실시하는 전국표본조사로서, 한국인의 주요 가치 및 태도, 속성, 행동 방식, 
일상생활 양태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한다. KGSS 의 표본은 “전국의 가구 
거주 만 18 세 이상 성인 남녀”를 모집단으로 해서 다단계 지역 집락표본 
수출법(multi-stage area probability samping)으로 추출되며, 현지조사 
(fielding)는 전국의 표본 가구들을 200 여명 이상의 조사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일대일 심층 면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일본의 JGSS 오사카산업대학교가 매년 및 2 년 간격으로 실시하는 
조사로서 일본 전국의 만 20 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층화 이단 무작위 
추출법으로 이루어졌다. 이 자료를 사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한국의 경우에는 자녀 성선호에 관한 기존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들이 대부분이 가임기 여성 및 가임기 기혼여성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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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많다. 대부분 기존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3 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는 15 세부터 49 세까지의 기혼 
여성만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은기수, 2013). 가임기 여성은 한국의 
전체인구를 대표할 수 없기에 자료상으로 보면 국한성이 있다. 
마찬가지로 일본의 경우에는 기존연구에서 주로 많이 쓰는 자료는 
Japanese National Fertility Survey(JNFS)이다. JNFS 는 일본 
국립사회복지-인구문제연구소(國立社會保障-人口問題研究所)에서 5 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결혼, 출산, 아이 양육 등 문제를 포함한 조사다. 이 조사는 
미혼과 기혼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조사한 자료로서 일본 전 국민은 자녀 
성선호에 대한 태도를 측정할 때 국한성이 있다. 
두 번쩨 KGSS2012 및 JGSS2010 는 이미 공개된 양국사회종합조사 
자료 중에 상대적으로 최근 자료로서 이를 분석함으로써 한국과 일본 사회의 
최근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하며 변화하는 한국, 일본 양국 사회 
속에서 자녀 성선호의 태도는 어떤 변화를 일어났는지에 대하여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외에 이런 변화를 통하여 미래 한국하고 일본의 자녀 





본 연구의 첫째 방법으로 접근방법을 사용한다. 연구 내용을 좀 더 
과학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연구목적과 적합되는 여러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검토하여 주어진 자료에 대한 서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자료를 
기반으로 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유추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둘째 통계분석방법으로서 본 연구에서 양적 자료분석방법을 활용한다. 
연구방법은 “자녀 성선호”를 종속변수로, 다양한 속성들을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로 설정한다.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TATA14 을 이용했다. 본 
논문은 연구목적 및 연구가설에 따라 기존연구를 토대로 자녀 성선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선택하여 연구대상자를 분석할 것이다. 
이 후 기술적 분석을 관찰하여 기술적 분석에 나온 결과에 따라 로직회귀 
모델을 사용해서 결과를 다시 검증하고자 한다. 
한국 KGSS 는 다항 로직회귀 모델(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을 사용해서 자녀 성선호와 이에 관련성이 있는 여러 변수를 
측정할 것이다. 한국 KGSS 는 일반로직회귀(Binary Logistic Regression) 




제 2 절 변수설명 
<종속변수> 
본 논문은 자녀 성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 측정하는 종속변수는 자녀 성선호다. 
    한국종합사회조사 KGSS 설문지에 25 문항에 따라서 “만일 귀하가 자녀를 
한 명만 갖는다면, 아들이 좋습니까, 딸이 좋습니까?”에서 응답자의 
자녀성선호태도에 관한 대답은 “1. 아들 2. 딸 3. 상관없음” 세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다. 
한편은 일본사회종합조사 JGSS 설문지 60 문항에 따라서 “If you were to 
have only one child, would you prefer a boy or girl”을 선택한다. 응답자 
이에 대한 대답은 “1. Boy 2.girl” 두가지 선택으로 두가지로 분류되어 있다.34 
<독립변수> 
                                                            
3 이 문항이 매우 단순한 태도 문항이기 때문에 이 문항을 이용해 자녀 성선호를 
측정할때 측정타당도(measurement validity)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문항은 
일본의 일본종합사회조사에서 2000 변부터지금까지 채택되고 있고, 한국의 
한국종합사회조사에서도 2004 년 이후 2 년 혹은 4 년 간격으로 채택, 조사되고 
있다. 
4  기존 연구에 따라 “ 특정한 자녀성별에 대한 숫자”를 비교해서 
자녀성선호를 측정하는 연구도 있고 “꼭 아들 한 명 있어야 된다”를 
종속변수로 자녀성선호를 측정하는 연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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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동아시아 사회에서 남자 및 여자 성별별로 자녀성선호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는 기존연구가 많다. 2006 년 동아시아가족조사 자료에 따라서 
한국남자는 딸보다 아들을 더 선호하며 여성은 아들보다 딸을 더 
선호하다(은기수, 2013). 따라서 본 논문에서 성별을 독립변수를 선정하여 
남자와 여자의 자녀 성선호에 대한 태도가 과연 다른 것인가를 밝히고자 
한다. 한국과 일본 응답자의 성별은 남자 및 여자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다. 
 
소득: 자녀 성선호에 관한 기존 연구를 보면 직종 변수는 아주 중요한 
변수이다. 직종 변수를 독립변수로 선정한 논문은 (Tin-chi Lin, 2009; 
Hilke Brokmann 2001; Woojin Chung, Monica Das Gupta2007) 가 있다. 
직종에 따라서 소득도 다른다. 그러나 소득을 독립변수로 선정한 논문은 
많지 않다.  사람들이 소득 수준에 따라 사는 방식이 다르며 자녀가치에 
대한 판단도 다를 수 있다. 심지어 자녀 필요 여부에 대한 태도도 다를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소득을 이 논문의 독립변수를 선택한다. 
 
<통제변수> 
나이: 나이는 자녀 성선호와 성 역할에 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기존연구에 따르면 나이는 종속변수를 측정하는 데 중요한 통제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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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성 역할에 대하여 나이가 많을수록 전통적인 태도가 
보인다(Smith and Kluegel986). 또한 나이는 전통성에 관련성이 있다는 
결과는 서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 이탈리아, 네덜란드 일곱개 나라의 
비교연구에서도 검증을 받았다 (Kamano1999). 한국에서 나이에 따라서 
가치관도 다양하게 나와 있는 기존연구가 있다. 이에 따라 나이를 
독립변수로 선택한다. 그 외에 압축적 근대화를 겪은 한국사회(장경섭, 
2001)가 급속히 변화하는 과정중에는 사람들의 나이에 따라 가치관도 다를 
수 있다(나은영, 차유리, 2010)5. 
 
교육수준: 대만에서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이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보다 
아들 선호가 약하게 나타났다(lin, 2009). 교육수준이 자녀 성선호와 
관련성이 있다는 발견은 여러 기존연구에서 이미 검증을 받았다. 
한국보건연구원에서 1997 년 및 2003 년도 실시했던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결과에 따라 배우자가 있는 부인의 아들 선호는 부인의 
교육수준과 접한 관련성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아들 선호의 경향이 낮아진다. 일본의 경우 
후생노동성인구문제연구소(厚生省人口問題研究所)에서 1993 년에 발행한 
                                                            
5 본 논문에서 측정하는 샘플에 따라서 나이의 최소치는 20 세이다. KGSS 에 따라 
나이변수의 최대치는 88 세이다. JGSS 에 따라 나이의 최대치는 89 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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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오히려 아들 선호가 강할 
것이라는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坂井博通, 1989). 
 
결혼상태: 여성의 운명은 여성 자신보다는 자신의 남성 가족 성원 즉 결혼 
전에는 아버지, 결혼 중에는 남편, 남편의 사별 후에 아들에 의해 결정된다 
(Cain, 1979 Class, patriarchy, and women’s work) 따라서 혼인상태에 
따라 여성의 행위 및 선택이 다를 수 있다. 
 
도시규모: 큰 도시에서 거주하면 자녀 성선호가 상대적으로 낮다(Chung 
Woojin, Das Gupta, 2007). 중국에는 농촌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좀 더 
보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어 농촌지역 사람들이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에 
비해 아들 선호가 강하다는 기존연구가 많다. 일본의 경우에는 
후생노동성인구문제연구소(厚生省人口問題研究所)가 1993 년에 발행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거주지역에 따라서 인구 집중지역 및 인구 집중하지 
않은 지역 모두 아들 보다 딸을 더 선호하며 인구 집중지역은 인구가 




종교: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딸 보다 아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기존연구가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2000 년 일본사회종합조사에 나온 
결과에 따라 종교를 믿는 여성은 딸보다 아들을 더 선호하는 연구도 
있다(小岛宏，2003). 이에 따라 종교는 본 연구에서 통제변수를 사용한다. 
 
제 3 절 연구 가설 
 
기존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특정한 자녀 성을 원하는 경우에는 경제적인 
원인도 있고 사회적-문화적 원인도 있다.  
미국종합사회조사에서 남자는 아들을 더 원하며 여자는 딸을 더 원한다는 
연구가 있다.  그 이유는 남자는 딸보다 자신과 항상 운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아들을 원하며 여자는 아들보다 자신과 의지하 수 있는 딸을 원한다는 
연구가 있다. 과연 한국 사회 및 일본 사회에도 성별에 따라 이런 차별성이 
있는가?  
 경제적인 이유는 노후부양, 아이 교육비, 양육비와 접한 관계가 있는데 
‘소득수준에 따라 사람들이 자녀성선호에 대하여 다른 태도를 보이는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개인의 경제적 능력과 자녀 성선호간의 관계를 측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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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 주로 두 가지 연구가설을 제시했다. 
가설 1: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한국과 일본의 자녀 성선호에 대한 태도가 매우 
다양하다. 성별에 따라 자녀성선호에 대하여 서로 상이한 태도가 보인다. 
한국과 일본 모두 남자는 아들을 더 선호하고, 여자는 아들보다 딸을 더 
선호한다. 
가설 2: 개인적인 차원에서 소득에 따라 자녀 성선호에 대하여 서로 상이한 
태도를 보인다. 일본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아들선호가 강해진다. 한국은 










제 4 절   연구대상자의 특징 
    <표 3> 
                                                            
6 나이 분류<한국><일본> 20 살-39 살=20/30 대. 40 살-59 살=40/50 대. 
60 살이상=60/70 대를 분류함. 
 
7 학력 분류<한국> 중학교 졸업 이하=무학. 서당한학, 초등(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고등학교. 단기대학전문=전문대학교(2 년제). 
대학교이상=대학교(4 년제), 대학원(석사과정), 대학원(박사과정)을 분류함 
     <일본> 중학교 졸업 이하=구제 고등 소학교이하 또는 신제 중학교 중학교 
졸업이하. 고등학교 졸업=구제 사범학교 이하 또는 신제 고등학교 졸업이하. 
단기대학, 전문=구제 고등학교 이하 또는 신제 단기 대학, 전문대. 대학교 
이상=구제 대학교 이상 또는 신제 대학교 이상 
변수           한국         일본 
  N (%) Mean/ SD N (%) Mean/SD 
 1068  2134  
나이6   3.48/1.42   3.54/1.37 
20 대 181(13.37)   208(9.75)   
30 대 188(13.88)   357(16.73)   
40 대 262(19.35)   401(18.79)   
50 대 244(18.02)   400(18.74)   
60 대+ 479(35.38)   768(35.99)   
성별   1.55/0.49   1.54/0.49 
남자 598(45.78)   977(45.78)   
여자 756(55.83)   1157(54.22)   
학력7   2.27/1.197   2.46/1.009 
중학교 졸업 이하 474（35.01）   321(15.04)   
고등학교 졸업 392（28.95）   992(46.49)   
단기대학, 전문대학 127（9.38）   321(15.04)   
대학교 이상 361（26.66）   500(23.43)   
월평균 가구소득   4.64/2.38     
100 만원 미만 163(12.04)       
100-199 만원 221(16.32)       
200-299 만원 176(13)       
300-399 만원 87(6.43)       
400-499 만원 38(2.81)       






     
미적용 604(44.61)       
연간 가구소득       2.91/1.73 
0-100 만엔     618(28.96)   
100-250 만엔     461(21.6)   
250-350 만엔     247(11.57)   
350-650 만엔     376(17.62)   
650 만엔이상     149(6.98)   
무응답     283(13.26)   
혼인상태   1.56/0.77   1.41/0.73 
기혼,동거 832（61.45）   1564(73.29)   
이혼,사별,별거 278（20.53）   250(11.72)   
미혼 244（18.02）   320(15)   
거주지역   1.82/0.83   2.07/0.66 
큰 도시및 큰도시 주변 618(45.64)   401(18.79)   
작은 도시 359(26.51)   1182(55.39)   
농촌 377(27.74)   551(25.82)   
한국-종교   2.99/1.72     
불교 406(29.99)       
개신교 278(20.53)       
천주교 123(9.08)       
기타 15(1.11)       
없음 532(39.29)       
일본-종교       64.4/33.96 
불교     577(27.04)   
기타     155(7.26)   
없음     140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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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구는 한국 만 20 세 이상 총 1068 명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일본은 
만 20 세 이상 총 2134 명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성별로 보면 한국에서 남자 비율은 45.58%이고 여자 비율은 
55.83%이다. 일본의 남자 비율은 45.78%이고 여자 비율은 54.22%이다. 
양국의 여자 비율은 남자보다 대략 10% 이상 높은 것으로 보인다.  
소득을 보면 한국은 100-199 만원 소득집단의 비율은 16.32%로 제일 
높으며 일본은 0-100 만엔의 연간가구소득의 비율은 총인구의 28.96%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높다. 한국은 500 만원이상 소득집단 및 일본은 
650 만엔이상 소득집단은 각각 4.8% 및 6.98%이다. 
나이를 보면 한국과 일본은 60 대 이외에 각 연령층의 분포비율은 
균형있게 나타났다. 60 대이상 집단은 한국은 35.38%이고 
일본 35.99%이다. 
학력을 보면 한국은 중학교 및 중학교 졸업 이하 하는 사람이 35.01% 
이며 일본은 중학교 및 중학교 졸업 이하 하는 사람이 15.04%이다. 연구 
대상 중에 한국에서 학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이 일본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등학교 졸업자는 한국은 28.95%이며 일본은 46.49% 이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비율이 학력집단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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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상태를 보면 기혼, 동거 집단의 비율은 한국은 61.45%, 일본은 
73.29%로 혼인상태집단에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구대상자 중에 
한국에서 기혼, 동거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일본보다 낮으나 이혼, 사별, 
별거하는 비율은 20.53%로 일본의 11.72%보다 높다. 
거주지역별을 보면 한국의 연구대상자들중에는 45.64%는 큰 도시 및 
큰 도시 주변에 거주하는 반면 일본의 연구대상중에는 55.39%가 작은 
도시에 거주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종교별에 따라서 한국은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29.99%이고 그 다음에 
개신교는 20.53%이고 천주교는 9.08%이다. 일본은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27.04%이지만 대부분 사람들이(65.7%) 종교가 없다. 
연구 대상자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아래와 같은 결과를 알 수 있다. 
한국과 일본 연구대상자의 특징은 나이, 성별, 혼인상태가 아주 비슷하다고 
나타난다. 한편 학력, 종교, 거주지역 분포를 보면 두 나라에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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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분석대상인 한국과 일본 사회의 자녀 성선호의 전반적인 
추세는 표 4 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KGSS2004, KGSS2006, KGSS2008, 
KGSS2012, KGSS2013 8 를 사용해서 한국은 연도별로 자녀 성선호의 
변화추세를 측정한다. 전첵적으로 보면 2004 년부터 2013 년까지 딸선호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시기를 나누어 살펴보면 한국은 2004 년부터 
                                                            
8  일본의 일본종합사회조사에서 2000 년부터 지금까지 매해마다 자녀성선호에 
대한 측정을 하며 한국의 한국종합조사에서는 20004 년 이후 2 년 혹은 4 년 
간격으로 자녀성선호에 대한 문을 채택, 조사되고 있다. 이에 따라 KGSS 
2005,KGSS 2007,KGSS2009, KGSS2010, KGSS2011 에서는 자녀성선호란 문항은 
설문지에 안 들어가기에 KGSS2004, KGSS2006, KGSS2008, KGSS2012, KGSS2013 을 
선택해서 한국의 자녀성선호에 대한 태도를 살표보는 것이다. 












2004 2006 2008 2012 2013
<표4>한국-연도별로 자녀 성선호의 변화추세
아들 딸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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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년까지 아들선호 및 딸선호가 동시에 증가하는 추세로 보인다. 
2013 년은 2008 년에 비하여 아들 선호가 급속히 하락하는 반면은 딸 
선호는 계속 증가한다. 특히 2012 년에 딸 선호는 처음으로 아들 선호 비율을 
추월하였다.  2013 년 한국은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아들 선호가 
차지하는 비율이 28.67%에 불과한 반면 딸 선호가 차지하는 비율은 
47.79%으로 상당히 높다. 한국이 90 년대 강한 아들 선호국가에서 점점 
아들 선호가 약해지면서 현재 딸 선호국가로 변하였다는 결론을 섣불리 내릴 
수 없지만 딸을 선호하는 비율이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를 살펴 보았을 때 
미래 한국은 딸 선호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41.86 42.76 42.3 42.97 43.65 49.19 45.51 43.86
54.27 53.01 54.25 52.58 50.91 50.81 54.49 56.14
2 0 0 0 2 0 0 1 2 0 0 2 2 0 0 3 2 0 0 5 2 0 0 6 2 0 0 8 2 0 1 0
<표5>일본 -연도별로 자녀 성선호의 변화추세
아들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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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GSS2000-JGSS2003, JGSS2005, JGSS2006, JGSS2008, 
JGSS20109를사용해서 일본의 연도별 자녀성선호의 변화추세를 측정한다. 
급속히 변화하는 한국사회와 달리 한국보다 먼저 근대화를 경험한 일본은 
1990 년대 경제불황 이후 사람들의 가치관은 조금씩 변화하였다. 
기존연구에 따르면 일본은 1920-1930 년대 강한 아들선호가 생겼는데 
1980 년대부터 처음에 여아선호이 생겼다. 
표<5>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사회에서 아들선호보다 딸선호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 그중에 2006 년 딸선호가 차지하는 비율은 49.19%이며 
아들선호가 차지하는 비율은 50.81%이다. 이로인해 gender balance 
preference 사회 경향도 나타났다. 
 
  
                                                            
9  일본의 일본종합사회조사 JGSS 에서 2000 년부터 자녀성선호에 대한 태도를 
채택되고 있다. JGSS 는 매년 혹은 2 년 간격으로 조사되고 있으므로 JGSS2000-
2003, JGSS2004, JGSS2005, JGSS2006, JGSS2008, JGSS2010 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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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기술적 분석 
<표 6> 
성별별: 한국과 일본 사회에서 성별에 따라 자녀 성선호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한국 남자는 기대와 달리 아들 선호보다 딸 선호는 조금 더 강한 것으로 
보이며 한국 여자는 아들선호보다 딸선호가 훨씬 강하게 나타났다. 일본 
남자는 아들 선호의 비율이 62.33% 인데 비하여 딸 선호의 비율이 
  한국 일본 
  아들 딸 상관없음 총 아들 딸 총 
성별               
남성 219 228 151 598 608 369 977 
36.62 38.13 25.25 100 62.23 37.77 100 
여성 269 350 137 756 328 829 1157 
  35.58 46.3 18.12 100 28.35 71.65 100 
소득             
  한국(월)        일본(연간)       
100 만원이하/100 만엔이하 63 62 38 163 212 406 618 
  38.65 38.04 23.31 100 34.3 65.7 100 
100-199 만원/100-250 만엔 64 104 53 221 191 270 461 
  28.96 47.06 23.98 100 41.43 58.57 100 
200-299 만원/250-350 만엔 56 83 37 176 125 122 247 
  31.82 47.16 21.02 100 50.61 49.39 100 
300-399 만원/350-650 만엔 19 51 17 87 197 179 376 
  21.84 58.62 19.54 100 52.39 47.61 100 
400-499 만원/650 만엔이상 10 19 9 38 90 59 149 
  26.32 50 23.68 100 60.4 39.6 100 
500 만원이상/일본 무응답 21 31 13 65 121 162 283 
  32.21 47.69 20 100 42.76 57.24 100 
한국무응답 255 228 121 604 
  42.22 37.75 20.2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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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37.77%에 불과하다. 일본 남자와 달리 일본 여자의 자녀성선호에 관한 
태도는 한국 여자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아들 선호의 비율이 28.35%인데 
비하여 딸 선호의 비율이 71.65%이다. 아들보다 딸을 더 강하게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사회에서 남자와 여자는 아들선호에 대하여 정 반대 
태도를 보인다. 
한국사회 및 일본사회에서 성별별로 자녀 성선호에 대하여 매우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표 6>에서 나타나는 분포는 기존 연구(Chung and Das 
Gupta, 2007)에서 주장하는 한국의 아들 선호가 약화하었다는 결론을 다시 
검증하지만, 한국에 관한 기존연구(은기수, 2013)에서 한국은 여전히 
남아선호가 강하다는 분석결과와 약간 차이가 있으나 일본에 나타난 결과에 
관한 기존연구 결과(Kana Fuse, 2008)와 일치한다. 
 
소득별 자녀 성선호 분포를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한국하고 일본 사회에서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이 저소득집단(한국 월평균 
소득: 100 만원 이하; 일본 연평균 소득:0-100 만엔)은 아들 선호 및 딸 
선호는 극적으로 대비될 정도로 차이가 뚜렷한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집단에는 일본은 아들보다 딸을 더 강하게 선호한다. 한편 한국은 
딸보다 아들을 더 선호한다. 
31 
둘째 일본 사회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자녀 성선호에 대한 태도가 많이 
다르다. 딸 선호국가로 알려진 일본사회에는 기대와 달리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아들 선호가 점점 증가하는 반면 딸선호는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650 만엔이상의 소득집단은 아들선호의 비율이 60.4%이고 딸 선호의 
비율은 겨우 39.6 에 불과하다. 셋째 한국 사회에서 고소득집단은 아들 선호, 
딸 선호보다 무선호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인다. 
기술적 통계를 통해 분석한 결과 성별별 및 소득별에 따라 한국 및 일본 
양국사회에는 자녀 성선호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다.  과연 연령 및 소득이 
자녀성선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회귀분석을 통하여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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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 
주: *: P<0.1,  **:P<.05,  ***:P<.01. 
일본 아들/딸 아들/딸 아들/딸 아들/딸 
N=2134 N=2134 N=2134 N=2134 
성별(여성기준) 
남성 1.427*** 1.475*** 1.463*** 
연소득(100 만엔이하기준) 
100-250 만엔 0.304* -0.056 -0.0831 
250-350 만엔 0.674*** -0.00338 -0.0492 
350-650 만엔 0.746*** -0.21 -0.193 
650 만엔이상 1.072*** -0.00053 0.14 
모름/무응답 0.358* -0.0618 -0.029 
연령(40 대기준) 
20 대 0.383 
30 대 0.294 
50 대 -0.232 
60 대+ -0.00237 
학력(고등학교 졸업기준) 




작은 도시 -0.219 
농촌 -0.251 




불교    0.363** 
기독교 0.126 
Constant -0.927*** 0.650*** 0.892***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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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한국 아들/딸 아들/딸 아들/딸 아들/딸 
  N=1354 N=1354 N=1354 N=1354 
성별(여성기준)         
남성 0.223   0.486***  0.498** 
월평균소득 
(100 만원이하기준)       
100-199 만원    0.502* -0.577* -0.0091 
200-299 만원   -0.409 -0.608* 0.217 
300-399 만원   1.003** 1.232*** -0.542 
400-499 만원   -0.658 -0.952* -0.12 
500 만원이상   -0.405 -0.709* -0.0148 
모름/무응답   0.0959 0.0594 0.282 
연령(40 대기준)         
20 대       0.56 
30 대       0.101 
50 대       -0.0186 
  60 대+        0.723**  
학력 
(고등학교졸업기준)         
중학교 졸업이하        0.490* 
단기대학,전문       -0.0925 
대학교이상       0.282 
도시규모 
(대도시기준)         
작은 도시       0.162 
농촌        0.547**  
혼인상태 
(이혼, 사별기준)         
기혼,동거       0.109 
미혼       -0.479 
종교(종교없음 기준)         
불교       0.633*** 
기독교       0.23 
천주교       0.348 
기타        1.966* 
Constant 0.263** 0.016 -0.0975 1.580*** 
주: *: P<0.1,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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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성선호의 성별 차이 
자녀성선호를 종속변수로 선택하여 아래와 같은 회귀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성별을 독립변수로 정한 모델 1 은 여성을 기준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일본 남성의 계수 수준이 0.01 표준 하에 현저히 나타나고 일본사회에서 성별 
효과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일본 Model1). 한국사회에서 성별 효과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나 한국남성의 계수 수준이 현저히 나타나지 
않다(한국 Model1). 
소득변수 및 성별변수를 독립변수로 된 모델 3 은 성별변수 및 소득변수 
서로 상호 작용해서 일본도 한국도 계수 수준이 0.01 표준하에 현저히 
나타나며 성별 효과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성별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일본 Model3)(한국 Model3). 
여러변수를 통제해서 성별로 보면 한국도 일본도 계수 수준이 0.01 
표준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고 성별 효과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한국 Model4)(일본 Model4). 확률을 보면 일본의 경우 남자는 여자에 
비해 331%, 즉 4 배이상으로 아들을 더 선호한다. 한국에서도 남자는 
여자에 비해 아들을 선호하는 확률이 64% 즉 1.64 배이상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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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기술적인 분석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일본사회에서 남자는 아들을 더 
선호하고 여자는 딸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는데 여러 변수를 
통제한 상황에서도 일본 남자는 여자에 비해서 아들을 선호하는 것이다. 
이상의 성별에 따른 자녀 성선호 분석 결과는 기술적 분석과 일치하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준다. 딸 선호로 알려진 일본사회에는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두드러지며 성별에 따른 자녀 성선호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첫 번째 분석대상인 한국, 일본에서 
성별에 따라서 자녀성선호에 대하여 상이한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 즉 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남자는 여자에 비해서 아들을 선호한다. 두번째 
한국사회에서 성별에 따른 자녀 성선호의 차이가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자녀성선호의 소득 차이 
소득을 독립변수로 정한 모델 2 에서 한국, 일본은 각각 딸을 기준으로, 
100 만원이하, 100 만엔이하를 기준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소득변수만 통제하는 일본사회에는 연 소득 100-250 만엔 집단의 계수 
수준이 0.1 표준 하에 현저히 나타나며 소득 효과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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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을 보면 100-250 만엔 집단은 100 만엔 이하 집단보다 아들을 
선호하는 확률은 35%, 즉 1.35 배이상 높다. (일본 Model2) 
연 소득 250-350 만엔 집단의 계수 수준의 0.01 표준 하에 현저히 
나타나며 소득 효과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확률을 보면 250-350 만엔 
집단은 100 만엔이하 집단보다 아들을 선호하는 확률은 96%, 즉 
1.96 배이상 높다(일본 Model2). 
연 소득 350-650 만엔 집단의 계수 수준의 0.01 표준 하에 현저히 
나타나며 소득 효과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확률을 보면 350-650 만엔 
집단은 100 만엔이하 집단보다 아들을 선호하는 확률은 110% 즉 
2.1 배이상 높다(일본 Model2). 
연 소득 650 만엔이상 잡단의 계수 수준의 0.01 표준하에 현저히 
나타나며 소득 효과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확률을 보면 650 만엔 집단은 
100 만엔이하 집단보다 아들을 선호하는 확률 192%, 즉 2.92 배이상 
높다(일본 Model2). 
일본사회에서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서 아들 선호가 강해진다는 결과는 
기술적 분석에 나온 결과가 일치한다(일본 Model2). 
소득변수만 통제하여 한국사회에서 소득에 따라 일본사회와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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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소득 100-199 만원집단 및 300-399 만원집단은 유의하게 
나타나며 소득효과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월평균 소득 100-
199 만원집단은 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들을 선호하는 확률이 65%, 즉 
1.65 배 이상 높다(한국 Model2). 
월평균 소득 300-399 만원집단은 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들을 
선호하는 확률이 172% 즉 2.72 배이다 상 높다 (한국 Model2). 
성별 변수를 통제한 후에 일본의 경우에는 허위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소득은 자녀 성선호에 대해서 무의미하게 나타났으며 기술적 분석에 나온 
결과 일치하지 않았다(일본 Model3). 
성별 변수를 통제한 후에 한국의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 100-
199 만원집단, 200-299 만원집단, 300-399 만원집단, 400-499 만원집단, 
500 만원이상집단 모두 다 유의하게 나타났다. 300-399 만원소득집단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반면 100-199 만원, 200-299 만원, 400-499 만원, 
500 만원이상 소득집단은 모두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그중에 300-399 만원집단은 계수 수준의 0.01 표준 하에 현저히 
나타났다. 확률을 보면 300-399 만원소득 집단은 이 집단에서 딸보다 
아들을 선호하는 확률이 242%, 즉 3.42 배 이상 높다. (한국 Model3) 
38 
성별, 연령, 학력, 도시규모, 혼인상태, 종교 변수를 통제한 후에 소득의 
효과를 다항로짓분석을 통해 분석해 보면 기술적 분석에서와 달리 
유의미하지 않다(한국 Model4)(일본 Model4). 
소득이 자녀 성선호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 수준에서 차이와는 달리 큰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다른 한편 무엇보다 일본의 경우 학력, 도시규모에 따른 자녀 
성선호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의 
경우에는 교육수준은 중학교 및 중학교 이하, 나이는 60 대 이상,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들 선호가 강한 경향을 보여준다는 점도 
유의미한 발견이다. 한국 및 일본사회에서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종교가 








제 4 장 결론 
제 1 절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2010 년에 시행한 일본사회종합조사 자료와 2012 년에 
실시한 한국사회종합자료를 활용하여 자녀 성선호를 횡단적으로 비교한 
연구이다. 비록 두 자료가 2 년의 시간차를 두고 있으나, 비슷한 시기의 자녀 
성선호를 분석한 연구라는 점에서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 
및 일본사회의 자녀 성선호를 이해하기 위한 작업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을 지니고 있다. 
첫째 자녀 선성호에 대한 기존 비교연구가 많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기존에 있는 자녀 
성선호연구를 보완하고 발전시켜 이 연구분야에 기여하고자 한다.  
돌째 한국 및 일본 사회에 나타난 다양한 자녀 성선호에 관한 태도를 
분석하고 공통점 및 차이점을 밝히며 개인 수준에서 어떤 집단이 아들을 
선호하는지 밝히는 것도 본 논문의 이차적인 목적이다. 
이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첫째 이 연구의 분석대상인 한국 및 일본 사회에서 자녀 성선호에 관한 
태도는 사회적인 수준에서는 아들 선호보다 딸 선호의 모습이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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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강한 아들 선호국가로 알려져 있는 한국에서 딸 선호가 더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기존에 연구되었던 바와 같이 이 연구에서 이용한 
자료분석을 통한 결과에서도 딸 선호 사회로 나타났다. 
둘째 성 선호 특성과 관계없이 일본, 한국 사회에서 모두 남자들은 여자에 
비해 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았다. 개인적인 
차원에는 일본도 한국도 성별에 따라 자녀 성선호가 극명하게 차이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중에 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본 남자들이   아들을 
선호하는 확률이 331%즉 4 배이고 한국 남자들이 여자에 비해 아들을 
선호하는 확률이 64% 즉 1.64 배이다. 즉 성별별에 따라서 자녀 성선호에 
관한 태도는 일본이 한국보다 더 차이성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가설 1 를   검증하였다.  
셋째, 소득에 따라서 자녀 성선호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 수준에서 
차이와는 달리 일본도 한국도 큰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를 
통하여 가설 2 는 옳지 않은 가설임을 알 수 있다. 
넷째 개인의 수준에서는 한국에서 교육수준은 중학교, 나이는 60 대 이상, 
농촌 지역에 거주하며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딸보다 아들을 더 선호한다. 
일본에는 불교를 믿는 사람은 아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아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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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하는 사람은 딸을 선호하는 사람에 비하여 권위적이고 위계서열적이며 
남성 중심적인 가족가치를 가질 확률이 높다(은기수, 2013). 
사회가 변화하고 발전할 수 록 한국도 일본도 가족형태,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두사회가 사회적인 차원에서 
남아선호로부터 여아선호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과거 사회와 달리 더이상 
아들을 낳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음을 보여준다. 즉 사회적인 










제 2 절 토론 및 한계 
자녀 성선호에 관한 여러 연구를 진행해 왔지만 본 논문에서 이용하는 
한국종합사회조사 및 일본종합사회조사에는 자녀 성선호에 관한 질문은 
자식을 하나만 낳을 수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자료를 분석하여 
아이 한 명만 낳을 수 있다고 가정하면 한국 및 일본사회에는 여아선호가 
나타났다. 그러나 일본사회에는 Japanese National Fertility 
Survey(JNFS)조사에 따라 자녀 두 명을 원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며 자녀 
두명의 성별조합은 아들 하나 딸 하나는 가장 많다. 설문지에서 이루어진 질문 
문항은 자녀 한 명만 낳는 가정에서 설정한다. 이로 인하여 “자녀 두 명 혹은 
여러 명을 낳고 싶은 경우에 남녀조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은 본 
논문에서 검증하지 못했다. 향후에 자녀 성선호에 관한 연구는 좀 더 
과학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여러 조사를 동시에 진행하여 좀 더 과학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일본 자료에서 자녀 성선호에 대한 질문에서 무선호란 문항이 
빠져있기 때문에 한국과 비교하면 딸을 기준으로 아들을 선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단 하나만 측정할 수 있다. 만약 무선호란 문항이 들어간다면 
딸을 기준으로 아들을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딸를 기준으로 무선호를 
원하는 사람이 어떤사람인지 혹은 무선호를 기준으로 아들를 선호하는 
사람이 어떤사람인지 등 여러 결과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43 
또한, 독립변수 소득에서 일본의 경우에는 무응답하는 비율이 
13.26%이며 한국의 경우에는 미적용하는 비율은 44.61%이다. 이는 
통계결과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 외에 자녀 성선호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비교할 
만한 나라를 선택하여 비교하는 연구는 아직 많이 존재하지 않는다.  
동아시아에 자녀성선호에 관한 연구에서 (은기수，2013)는 
동아시아가족사회조사 EASS 2006 및 태국, 베트남 가족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동아시아 각국에 대하여 자녀 성선호를 분석하여 비교사회학과 
자녀 성선호에 관한연구에 아주 큰 기여를 하였다. 본 논문은  
(은기수 2013)의 논문을 바탕으로 이미 공개된 자료에 대하여 동아시아 국가 
중 한국 및 일본을 선택하였다. 앞으로 자녀 성선호에 관한 비교연구의 
발전을 위해 한국 일본뿐 만 아니라 다른 여러 국가들의 자료를 
연구함으로서 이와 관련된 비교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길 바란다.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한국인, 일본인들이 자녀성선호에 대한 태도를 
측정한다는 목적으로 연구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정확한 비교분석을 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표준화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양국 데이터를 표준화하여 분석하지 않았기에 수치 자체의 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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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할 수 없었다. 더욱 자세한 비교분석을 위해 데이터의 표준화는 꼭 
선행되어야 할 작업일 것이다.  
둘째 본 논문은 횡단면(cross-sectional)데이타를 이용해서 분석했다. 
그러나 이 데이터만을 가지고서는 인과관계를 면밀히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 성별 및 소득 두 독립변수를 중심으로 자녀성선호에 주는 영향을 
가정한 후 분석을 실시했으나 인과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밝히기 위하여 향후 
패널(panel)데이터를 이용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비교연구로서 양국의 비교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심도있는 분석이라기보다는 표면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최대한 드러내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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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Gender Preference for Children in a 
Transforming Society:  
A Comparison of Korea and Japan 
                Banglin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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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 Asian societies display marked diversity with respect to 
child gender preference, ranging from a strong preference for sons, 
to no gender preference whatsoever, to the preference for daughters. 
The current study utilizes data compiled in the 2012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and the 2010 Japanese General Social Survey to 
investigate the character of the gender preference for children in 
each of these countries, analyzing the elements of discrimination 
inherent to such preference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 
 First, Korean and Japanese society each display a preference 
for daughters. Therein, Korea espouses a stronger preferenc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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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ghters, a striking fact considering its decided preference for sons 
in the past. Meanwhile, the results with respect to Japan are 
consistent with existing research. 
 Second, child gender preferences differ greatly between men 
and women. In both Korean and Japanese society, men tend to prefer 
sons more than women do. In Japan, the number of men preferring 
sons to daughters is roughly four times the amount of women. In 
Korea, the rate of men preferring sons is almost two times that of 
women. Thus, the difference in gender preference for children among 
men and women is more pronounced in Japan. 
 Third, the influence of income on gender preference for 
children is negligible in both countries.  
 Fourth, with respect to various individual characteristics, in 
Korea those who possess a level of education no higher than middle 
school, those over the age of sixty, those who reside in rural areas, 
and those whose religion is Buddhism tend to prefer sons to 
daughters. On the other hand, in Japan those of the Buddhist faith also 
tend to prefer 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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